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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균제
  사료첨가제 측면의 사료효율개선과 가축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생물질, 호르몬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특히 항생물질은 계속사용하게 되면 내성균 문제와 가축의 조직내 잔류문제를 야기시켜 그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생물질의 문제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성장촉진제로서 생균제제, 효소제 등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생균제와 항생제는 다같이 성장률을 개선하고 사료효율을 높이는 점은 동일하나 항생제는 축산물내의 잔유문제와 내성문제가 우려되는 반면 생균제의 사용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생균제는 과연 뭘까? 생균제는 probiotics의 번역어인데 이는 'for life'를 뜻하며, 항생제는 antibiotics의 번역어로서 'against life'이므로 이는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으로 Probiotics란 용어를 사용한 Parker(1974)에 의하면 '생균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나 물질들'을 말한다. 그 후에 probiotics란 용어는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가축에게 급여되는 생균, 사균, 발효부산물들을 포함하며 이들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생효모배양물, 유산생성균, Bacillus균, 효모, 소화효소제 및 이들의 복합체이다.
  최근 들어 식용가축의 항생물질 잔류문제가 부각되어 인간의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새로운 제제가 추구되고 있으며 항균제의 사용에 따른 장내 유익균의 감소로 장보호기능의 감퇴로, 유전학, 영양학의 발달에 따라 가축의 개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소화기능의 한계가 제한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생균제의 역할은 더욱 더 중후해지고 있다.
  생균제의 가축에 투여로 가축 장내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우점케함으로서 유해한 미생물을 억제하지만 항생제는 유해미생물 뿐만 아니라 일부 유익한 미생물도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항생제의 사용은 질병의 치료에 국한하고 질병의 예방이나 항생제 치료후의 회복기에는 생균제를 투여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닭의 장내 정상 미생물
  건강한 닭의 장내에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며 이들은 장점막과 결합하여 상피조직세포의 대사와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균과 장강내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균으로 대별된다. 동물 종(種)에 따라서 소화관의 구조나 생리가 다르고 또한 사료도 다르기 때문에 장내균총의 균형도 다르고 각각 동물종 특유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성숙한 포유동물이나 조류의 대장균총에서 가장우세한 균총을 구성하는 것은 편성혐기균(Bactercidaceae, Eubacterium, Peptidococcaceae 등)과 유산균(Lactobacillus, Bifidobacterium 등)이고 Enterobacteria, Streptococcus는 중정도의 균수밖에 출현되지 않는다. 닭에서는 유산균중 Bifidobacterium이 가장 우세한 균총을 가진다. 닭의 소화관내에 상재하는 세균으로서는 Bacteroides sp., Bacteroides fragilis, Bifidobacterium bifidus,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beijerinckii, Clostridium sp., Eubacterium sp., Fusobacterium sp., Germmiger formicilis,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salivarius, Micrococcus sp., Streptococcus faecium, Streptococcus faecalis, Ruminococcus obeum 등이다.

3. 장내 미생물의 역할
  장내 미생물은 닭이 섭취한 사료의 영양분을 이용하여 증식하면서 사료의 소화 흡수를 돕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장내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관 면역기관을 자극하여 면역기관의 발달을 촉진하는 등 닭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해균들은 독성물질을 생성하고 영양분을 유해물질이나 불필요한 물질로 만들어 소화기관의 형태적 발달과 면역기관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섭취한 사료의 대사작용 및 영양소 요구량에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성장장애를 가져오며, 외부침입 미생물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기 쉬운 등 가축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 정상가축(닭)의 장내에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면서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어 장내질서가 유지되는데 질병감염이나 항균제의 투여, 각종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익균이 감소하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어 가축은 쇠약해지고 성장이 지연된다. 따라서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내 유해균을 최대로 억제하여야 한다.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크게 요약하면 숙주의 생리, 사료, 사료첨가물 및 사육환경 요인 등에 의하여 변하게 된다. 따라서 사료 또는 사육관리 면에서 장내균총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기온이나 습도의 급격한 저하에 의해서 사료 섭취량은 증가하고 또한 환기, 채광 등의 요인도 사료의 섭취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내균총의 변동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가축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Corticosteroids의 분비가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mucin의 분비가 감소된다. mucin은 유산균의 열량 공급원인데 mucin의 분비가 감소되면 이를 이용하는 혐기성균, 특히 유산균의 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장균(E. coli)수가 증가하여 장염을 일으키고 설사를 유발하게 된다. 불규칙적인 사료급여법은 개체에 따라서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규칙적인 급여가 일정한 정상균총을 유지시키고 가축의 발육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4. 생균제로 사용되는 미생물
  닭에서 생균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세균은 유산성생균으로 주로 Lactobacillus와 Streptococus이다. Lactobacillus spp중에는 L. acidophillus, L. bulgaricus, L. plantarium, L. casei 그리고 Streptococcus spp 중에는 S. faecium, S, thermophilus, S. diacetilactus가 주요 균종이다. 포자형성 간균인 Bacillus속균으로는 B. subtilis, B. cereustoyoi, B. toyoi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호기성, 통성혐기성균이고 중온 및 고온성으로 내열성이 강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amylase와 protease를 분비하며 산과 암모니아를 생성하고 일부는 항생물질(subtilin, bacillomycin)을 생산하기도 한다. Bifidus균은 그람 양성간균으로서 소화기관내에 우수 균종으로 존재한다. Bifidus 균은 amines 생성을 방지하며 소장상부에 정착, 증식하여 설사와 장염이 유발하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포자형성 간균인 Clostridium butyricum은 젤라틴 액화력이 있고 전분 및 당을 분해하여 알콜, 아세톤, 유기산을 생성한다. Clostridium butyricum miyairi도 이용되는데 통과균으로 체내에 오랫동안 잔유하지 않으며 젖산균 증식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젖산 생성균을 증식시키나 저급지방산(아세테이트, 낙산 등) 등을 생성함으로써 병원성 세균들의 발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곰팡이류는 Aspergillus oryzae가 이용되는데 여러 가지 단백질 및 탄수화물 분해효소를 생산하며 다른 생균제와 복합제로 사용된다. 효모로서는 유포자 효모인 Saccharomyces와 무포자 효모인 Torulopsis가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S. cerevisiae는 yeast culture로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5. 생균제의 구비조건

	 
	 
	가. 안정성
  일정기간 저장기간에도 안정해야하며 체내에서도 생존율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위산 및 산화, 환원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활동장소인 소장에 도달하기까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생균
  생균제에는 적정량의 살아 있는 생균이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다. 안전성
  세균은 증식속도가 빠르고 변이주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개발의 유래나 균주의 분류학적 위치가 명확해야 한다.

라. 작용기전
  항균물질과의 관계는 작용기전이 정반대이므로 체내에서의 상관관계 및 상관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마. 유효미생물
  장관내 유용균의 발육증식을 촉진해야 함은 물론 정상균총의 분포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장관내의 병원성균, 특히 설사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속의 증식을 강하게 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역 할
  소화관내 내용물 즉 분변과 문맥의 혈중 암모니아 양의 저하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 수소이온농도
  광범위한 pH에서 작용해야 한다.

아. 투여효과
  투여효과가 항상 고르게 나타나야 한다. 

자. 성장성
  섭취된 세균은 장관(腸管)에 도착하여 장공에서 증식하고 장점막에 집락을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차. 활성화 정도
  일단 섭취된 생균은 빨리 활성화되어야 하며 성장율이 빨라야 하고 산을 빨리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E. coli나 Lactobacilli는 모두 통성혐기 성균으로 비슷한 환경에서 잘자라지만 E. coli의 성장률이 훨씬 빠르다. 그러므로 E. coli의 변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Lactobacilli가 빨리 자리를 잡고 산을 생성하여야 한다.   Lactobacilli는 통과성 세균이며 섭취한 사료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료섭취에 이상이 생길때에는 큰 영향을 받는다.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섭취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Lactobacilli의 수가 적어지게 되는 등 장내의 성상은 병원성균의 활동 무대로 변하게 된다.

	 
	 
	 
	 
	 
	 

	 
	6. 생균제의 투여효과
  성장촉진제로써 항생제의 첨가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작용기작에 관하여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일반적인 사양환경하에서 항생제는 생균제에 비하여 성장촉진 효과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생균제가 항생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난후에는 장내에서 바람직한 세균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생균제의 투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생균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해서 음수 또는 사료첨가에 의해서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균제의 투여효과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양분의 흡수 촉진 및 유익산물생성(비타민, 유기산, 항생물질, 소화효소 등)을 통하여 증체율과 육성율을 향상(사료비 절감 효과)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폐사율을 감소시킨다. 둘째는 장내세균총의 균형을 정상화함으로써 사료효율, 소화율, 대사에너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설사예방 및 보조치료역할을 하며 장내 pH을 조절한다. 세 번째는 면역기능의 강화로 혈행이 양호하고 면역기관의 작용이 원활해진다. 네 번째는 악취, 유독가스의 방지(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류 등)로 배변의 감소와 분의 건조가 빨라진다. 이처럼 생균제를 가축에 투여함으로써 축산경영의 효율개선과 축산환경 위생의 개선과 더불어 가축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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